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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환경 발전 강화 “부활”
해수담수화 풍력 물산업 집중 육성 … 워크아웃 구원투수 활용

금호산업이 환경ㆍ발전분야를 미래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에 나선다.

금호산업 기옥 신임 사장은 8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재

검토 하고 있다”며 포트폴리오 재구축에 대한 동기를 설명했다.

기옥 사장은 “주택사업 보다는 앞으로 물산업, 원자력발전, 바이오가스 등을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해수담수화, 풍력, 바이오가스 분야 등은 이미 노하우가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

전소 등 발전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에도 본격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옥 사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76년 구 금호실업 자금부에 입사해 아시아나 항공 전략기획실

장, 재무부문 상무 등을 지낸 몇 안되는 재무통으로 워크아웃중인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회사 안

팎에서는 구원투수가 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기옥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임원을 지낸 2년여 동안 만년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기업으로 돌아섰고,

폴리켐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시절에는 경영을 본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금호산업도 빠른

시일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계열사가 사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

지만 모두 리더십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분 감자로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박삼구 명예회장의 복귀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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